
일본, PVC 합작기업 설립
住友化學·日本Z e o n·德山曹達 연산 3 0만톤규모로

일본의 3개 P V C생산기업들이 Shin-Etsu 다음으로 큰 연산

3 0만톤규모 생산시설을 갖춘 Shin Dai-ichi 벤처기업을설립

할 것으로 알려졌다. 

참가기업은 Sumitomo, Nippon Zeon, Tokuyama Sekisui 등

인 것으로 알려졌다. 

Nippon Zeon은 연산 1 6만톤규모 P V C생산설비를 보유하고

있으며, Sumitomo는 연산 6만9 0 0 0톤, Tokuyama는 연산 4

만9 0 0 0톤규모 생산설비를 갖고 있다.  

그러나 한편으로는 벤처기업들이 자사의 V C M을 제공하지

않으려 하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는 못할 것으로

예상된다. 플래스틱부문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PVC 산업도

지난 3년동안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고전해왔다.

일본의 생산능력은 연산 2 4 0만톤이지만 9 3년에는 2 0 0만톤

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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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량구 분

S h i n - E t s u 3 3 0

Mitsubishi Kagaku 2 6 6

Tosoh Corp. 2 6 3

Kaneka Corp. 2 5 3

Nippon Zeon 1 6 0

Sun Arrow 1 4 0

C h i s s o 1 2 6

Kureha Chemical 1 2 0

Denki Kagaku 1 0 0

Toagosei Chemical 9 7

Dai-ichi PVC 8 0

Nippon PVC 8 0

Sumitomo Chemical 6 9

Tokuyama Sekisui 4 9

Other capacity 5 7

일본의PVC 생산능력현황(단위: 1000MT/년)






